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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분과위원회 제2차 기획자문회의 결과보고

< ‘25. 11. 17. (월), 농수산식품팀 >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5. 11. 14.(금) 09:30∼11:30 / 위원회 대회의실

ㅇ (참석자) 사무국(사무국장, 농수산식품팀), 자문위원(9인)

□ 주요 논의내용

① 선정 의제 

ㅇ (낚시) 위원회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매우 시급한 주제로서, 구체적
해결방안보다는 이해관계자 간 공론의 장 마련 및 의견수렴 필요

ㅇ (수산자원) ‘연근해 조업구역 구분’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난제
로서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인 바, 의제화하는 것이 바람직

  - ‘수산자원’ 전반보다는 조업구역에 한정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추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위원회 촉구안 검토

ㅇ (기자재) 수산기자재(어로·양식·가공·낚시 등) 산업의 규모화 방안 

의제화 추진, 「수산기자재산업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법」 촉구안 검토

ㅇ (종자) 식량안보와 연계된 중요의제로서 논의 필요, 다만 기존정책의
한계 보완 및 기후변화·AI 등 최근 현안과 접목하여 논의방향 설정

② 기타 의제

ㅇ (인력) 외국인 어선원문제는관계부처 간 기합의된 해결책이있으며예산·
인력 등 행정적 문제만 남은 바, 후순위로 다루기로 공감대 형성

  - 청년정책은 매우 중요하나 그간 위원회·부처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온
바, 분과위 산하 ‘청년어업포럼(가칭)’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합의

ㅇ (어선현대화) 연안어선은 대형화보다는 스마트화가 바람직하며, 
수산기자재 의제와 일부 중복되는 바, 통합해서 논의 추진

ㅇ (밸류체인) K-Seafood는 수산업분과보다는 농수산식품분과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제외 합의

  * 2차회의시 처음 제기된 ‘원양어업 조특법상 식량산업 특례 편입방안’은 분과위 상정 여부 추후 검토

□ 추진계획 : ’26년 수산업분과위 보고(‘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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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회의 참석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직책 비고

사

무

국

(3명)

이재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

양호섭 농수산식품팀장

황지원 사무관

자

문

위

원

(9명)

김남일 ㆍ한국수산자원공단 실장 비대면

김수현 ㆍ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김도훈 ㆍ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

박신철 ㆍ호서대학교 특임교수 비대면

류정곤 ㆍ한국수산회 소장

문승국 ㆍ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회장 비대면

유병서 ㆍ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태현 ㆍ(사)경남청년어업인연합회 부회장 비대면

박완규 ㆍ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 회장

* 참석수당 : 대면(20만원), 비대면(15만원)


